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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당 해소 대책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저의 이 상소를 공경대신(公卿大臣)
1들에게 내

리시어 그들이 상의하게 하십시오. 

저의 말이 만일 옳다고 하면 조정의 신하들에게 명하시어 동인

과 서인의 구별을 씻어 버리고 다시는 구별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오로지 현명하고 오로지 재주 있는 사람이면 등용하고, 현명하지 

못하고 재주가 없는 사람이면 버리십시오. 

그리하여 조정을 함께 한 선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

하고 다시는 의심하고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탁한 것

은 내치고 맑은 것은 올려서 조정의 기강을 정숙하게 하시되, 누가 

혹시 자기 의견만을 치우치게 주장하고 공의(公議)
2를 따르지 않은 

1	 공경대신(公卿大臣): 여기서는 벼슬이 높은 사람의 뜻으로 쓰였다.
2	 공의(公議): 공평한 의론, 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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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제재하여 누르시고, 누가 혹시 반드시 편을 만들어 음해하려

고 말을 만들고 일을 꾸미는 자는 배척하여 멀리하소서. 대체로 이

와 같이 하신다면 사림(士林)에게 다행인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

습니까? 

만약 저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보신다면, 또한 악을 비호하는 죄

목을 밝게 더하여, 길이 수서(敍用)
3하지 않는 것이 또한 국시를 정하

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설

이 글은 이 상소의 끝부분으로 선조의 동서 붕당에 대한 올바른 대

처를 촉구하고 있다. 주장의 요지는 현명하고 재주 있는 신하를 골

라 등용시키고, 현명하지 않거나 재주가 없는 신하를 내쳐서 버리

되, 특히 조정의 맑은 기강을 세우고 붕당의 조짐을 보이는 인사들

을 배척하여 멀리하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문장이 길어 소개하지 않았지만 말미에 심의

겸(沈義謙)에 대한 입장과 처분을 말하고 있다. 심의겸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단지 왕실의 외척이라는 신분 때문에 동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주장이다. 비록 그러하나 심의겸을 관직에

3	 수서(收敍): 죄가 있어서 면관된 사람들을 거두어 모아서 다시 등용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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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물러나게 하는 대신 작록(爵祿)만 보전케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

고, 김효원(金孝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것을 보면 선생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서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일 수 있으나 이전에 심의겸을 서울에 가까운 외직에 보내고, 

김효원을 멀리 보낸 데 대한 나름의 조정하는 대책이기도 하다. 그

래서 동인의 불만을 가라 앉혀서 붕당의 해소를 꾀하였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또한 최고 권력자로서 임금이 무능하거

나 현명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선생도 그것을 알았기에 다

른 기회에 군주의 수양을 그토록 강조하고 『성학집요』 같은 책을 지

어 바치기도 하였다. 물론 군주가 성군이 되면 잘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것이 과거 전제군주제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한가? 지도자가 현명하여 나라를 잘 다

스리는가? 비록 제도는 민주적으로 바뀌었지만, 정치가 제도에 따

라 잘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시민이 똑똑해야 좋은 지도자

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양식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

라는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에게도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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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전 음미하기

其
기 혹 편 주 기 견

或偏主己見하고 不
부 종 공 의 자

從公議者는 則
즉 재 이 억 지

裁而抑之하시고, 

或
혹 유 필 욕 교 구

有必欲交構하고 造
조 언 생 사 자

言生事者는 則
즉 척 이 원 지

斥而遠之하소서. 

夫
부 여 시

如是면 則
즉 사 림 지 행

士林之幸을 可
가 승 도 재

勝道哉잇가?

»» 어휘 풀이

其: 누구, 그 중에. 제3자로서 가리키는 대명사/或: 혹시/偏: 치우치다/主: 주

장하다/己見: 자기의 견해/不從: 따르지 않다/公議: 공평한 의론, 공론/者: 사

람/則: ~에 대해서는, ~의 경우에는/裁: 마름질 하다/抑: 누르다/之: 대명사/

有: 있다/必: 반드시/欲: ~하고자 하다/交構: 편을 만들어 음해하다/造言: 근

거 없는 말을 지어내다/生事: 일을 꾸미다/斥: 물리치다/而: 어조사로서 문장

을 이어주는 접속사/遠: 멀리하다/夫: 대저, 대체로/如是: 이와 같다, 이와 같

이하다/則: ~하면/士林: 유림, 선비 집단/之: ~의/幸: 다행, 행복/可: ~할 수 있

다/勝: 이루 다, 온통/道: 말하다/哉: 문장 뒤에서 의문문이나 반어문을 만드

는 어조사

»» 문장 구조

1. 같은 구조를 지닌 두 개의 병렬문과 하나의 반어문으로 된 문장이다.

2. ‘其或偏主已見, 不從公議者, 則裁而抑之’에서 ‘其或偏主已見, 不從公議者’

은 ‘其~者’의 용법으로 명사구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고 則 자를 

넣었다. 곧 원래의 문장은 ‘裁而抑其或偏主已見不從公議者’의 형태인 3형

식의 명령문이다. 따라서 ‘其或偏主已見, 不從公議者’는 ‘裁而抑’의 두 개의 

동사에 걸리는 목적어였는데, 그것을 앞으로 빼고 그것을 받는 대명사 之

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누가 혹시 자기 의견만을 치우치게 주

장하고 공의(公議)를 따르지 않은 자는(를) 제재하여 누르시오”로서 말뜻



동서붕당을 없애라   137

의 변화는 없다.

2. ‘其或偏主已見, 不從公議者’의 명사구에는 ‘其或偏主已見’과 ‘(其或)不從公

議’라는 문장이 두 개 들어 있는 셈이다. 모두 3형식의 문장으로 제각기 主

와 從이 타동사이고 已見과 公議가 목적어인데 모두 뒤에 있는 者에 걸려 

명사구가 되었다. 여기서 其는 대명사로서 ‘그 가운데’라는 뜻으로 주어이

다. 

3. ‘或有必欲交構, 造言生事者, 則斥而遠之’도 앞의 문장과 구조가 같다. 다만 

맨 앞에 其가 생략되어 있을 뿐이다. 

4. ‘夫如是則士林之幸, 可勝道哉’는 조건이 붙은 반어문이다. 곧 ‘~할 수 있겠

는가?’의 형태로서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뒷부분의 ‘이루 다 말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如是則은 

‘이와 같다면’ 또는 ‘이와 같이 한다면’의 뜻이다. ‘士林之幸, 可勝道’에서 주

어는 생략되었고 士林之幸이 목적어이며 道가 동사로서 ‘말하다’의 뜻이

다. 대개 可 앞에 오는 말은 목적어, 可以 앞에 오는 말은 주어가 된다.

»» 해석

누가 혹시 자기 의견만을 치우치게 주장하고 공의를 따르지 않은 

자는 제재하여 누르시고, 누가 혹시 반드시 편을 만들어 음해하려

고 말을 만들고 일을 꾸미는 자는 배척하여 멀리하소서. 대체로 이

와 같이 하신다면 사림에게 다행인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

까?


